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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OP 소개 

 
안녕하세요? UN-Decade 에서는 신진 해양 종사자들(Early Career Ocean Professional)의 

참여를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는 대학원생부터 

학위 후 10 년 이내에 해당하는 신진 해양종사자(K-ECOP)들의 ECOP 활동 및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K-ECOP 의 활동의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외 ECOP 간 네트워크 형성 

2) 취업, 연구, 홍보 등 정보 공유 

3) ECOP 활동 촉진 

4) 다음 세대 해양 분야 

 

2023 년 한국해양학회 추계해양학술대회를 맞이하여 기획세션 “대학원생부터 신규 

박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것” 이라는 주제로 젊은과학자분들의 진로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ECOP 준비위원회 드림 

ko.ecop.staf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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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OP 활동 내용 및 계획 

■ 2022. 08. 22 제 1 회 K-ECOP 모임(33 명 참여): K-ECOP 간 소개 및 명단 작성  

■ 2023. 05. 03 한국해양학회 춘계학술대회 기획세션 ”젊은 과학자 발표세션” 개최 

■ 2023. 11. 03 (금, 09:00~11:00) 한국해양학회 추계학술대회 ECOP 

기획세션 ”대학원생부터 신규 박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 제 3 회 해양과학 빅데이터 경진대회 (진행중) 

■ 2023 K-ECOP 설문 조사 - 2023 K-ECOP (ECOP South Korea node) National 

Survey 

링크 및 QR Code.        

 

■ APECS Korea 활동  https://www.apecs.is  

- 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극지 신진연구자 분들께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파일럿 

활동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여러 극지 신진과학자들이 이미 참여 

중인 APECS(Association of Polar Early Career Scientists)의 한국위원회가 최근 

설립되었습니다.   

- APECS Korea 의 활동 대상과 취지가 K-ECOP 과 공통 분모가 있기에, 이번 

해양학회 특별세션에서 APECS Korea 측에서 점심 샌드위치를 제공하며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추계해양학회 ECOP 

기획세션 “대학원생부터 신규 박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것” 내 소그룹 디스커션 

시간에 APECS Korea 그룹에 참여해 주세요. 

문의: 경북대학교 김민경 (minkyoung@knu.ac.kr), 극지연구소 정지훈 

(jj@kopri.re.kr) 

- PICES 학회가 2023 년 10월 23-27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는 

신청 시기가 지났지만, PICES 에서는 AP-ECOP 활동의 일환으로 멘토링을 

진행 중입니다. 저명한 국내외 연구자 분들이 멘토로 적극 참여해주고 

계시니, 국내 젊은 과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SdVFMVJ9gQ6hqrYikmZ47V9Jhe_1B_4xguu6K1oWYVNCRig/viewform
https://www.apecs.is/
mailto:minkyoung@knu.ac.kr
mailto:jj@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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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구성 
 
총 인원: 102 명 (2023 년 10 월 기준) / 가입대상: 석사과정 ~ 박사졸업 후 10 년 

가입링크  
 

구인/구직 
 
<<박사후 연구원 모집>>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해양지화학 실험실 

(https://marinegeochemistry.pusan.ac.kr/marinegeochemistry/index.do)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본연구실에서는 해양 및 육상에서 온실기체와 방사성 원소를 

포함한 미량원소 분포를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모집인원: 1 명  

분야: 해양 (해양화학 전분야, 온실기체, 방사능, 미량원소 연구자 우대) 

채용시기: 12 월 (2023)  

채용기간: 최소 1 년 이상 

모집요건: 박사 취득후 7 년 이하 내국인 

주소:https://www.pusan.ac.kr/kor/CMS/Board/Board.do?mCode=MN103&mode=view&mgr_s
eq=10&board_seq=1492649 

기타 사항은 전화 (050-510-2296) 및 이메일 (dongjoo.joung@pusan.ac.kr)로 문의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QgTrt229BseuOXn2nHV8X0iR9CRC1qPCyciq64b595GbKA/viewform
https://marinegeochemistry.pusan.ac.kr/marinegeochemistry/index.do)%EC%97%90%EC%84%9C
https://www.pusan.ac.kr/kor/CMS/Board/Board.do?mCode=MN103&mode=view&mgr_seq=10&board_seq=1492649
https://www.pusan.ac.kr/kor/CMS/Board/Board.do?mCode=MN103&mode=view&mgr_seq=10&board_seq=1492649
mailto:dongjoo.joung@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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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ds 
경북대학교 김민경 교수님께서 PICES-2023 “Zhu Peterson Early Career Scientist 

Award”를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More info about the award: https://meetings.pices.int/awards/Zhu-Peterson-

Award  

 
 

Calendar of Upcoming Meetings 
 

Meeting Location Date 

PICES-2023 Annual Meeting Seattle, USA October 23-27, 2023 
AGU-Ocean Science Meeting-

2024 
New Orleans, USA February 18-23, 2024 

EGU-General-Assembly-2024 Vienna, Austria April 14-19, 2024 
2nd UN-Ocean Decade 

regional conference & 11th 
WESTPAC International 

Marine Science Conference 

Bangkok, Thailand April 22-25, 2024 

 

  

https://meetings.pices.int/awards/Zhu-Peterson-Award
https://meetings.pices.int/awards/Zhu-Peterson-Award
https://meetings.pices.int/meetings/annual/2023/pices/scope
https://www.agu.org/ocean-sciences-meeting
https://www.agu.org/ocean-sciences-meeting
https://www.egu24.eu/
https://ioc-westpac.org/event/imsc11/#/
https://ioc-westpac.org/event/imsc11/#/
https://ioc-westpac.org/event/imsc11/#/
https://ioc-westpac.org/event/imsc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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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Published/Accepted Papers 
 

Seo, H. & Kim, G. (2023). Anthropogenic iron invasion into the Ocean: Results from the East Sea 
(Japan Se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https://doi.org/10.1021/acs.est.3c01084 

요약: 전 해양 일차생산의 약 30-50%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량금속 철(Fe)은 주로 대기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며, 이 대기 중 Fe 은 주로 대륙에서 기원한 'natural' mineral dust 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화학 추적자를 이용(Al, K, V, 

Ni, Pb, and 210Pb),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기 입자 중 해수에 녹을 수 있는 water-soluble Fe 중 약 

45%가 인간활동기원의 'anthropogenic' Fe 인 것을 밝혔으며,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중유(Heavy-fuel oil) 연소가 anthropogenic Fe 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방사성동위원소(210Pb) 추적 기법을 이용, anthropogenic Fe 이 대기에서 

해양으로 얼마만큼 유입되는지를 기존에 큰 오차를 일으켰던 침강속도와 용해도의 가정 없이 

추정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동해 해수 용존 Fe 중 약 25%는 anthropogenic Fe 임을 

추정하였다. 

이호준, 남성현 “기후변화에따른동해심층해수의물리적특성및순환변화연구 :현황과전망” J. 
Korean Soc. Oceanogr. Vol.28, No.1, pp.01-18, 2023,https://doi.org/10.7850/jkso.2023.28.1.001 

요약: 동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수준의 온난화를 경험하는 해역 중 하나로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대양에 비해 월등히 짧은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대양 

환경 변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동해 심층 해수의 특성과 순환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동해 전역의 심층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자리잡고, 측정 장비의 분해능을 포함하는 관측기술과 수치모델 모의 능력이 크게 향상된 

최근(1990 년대 이후)에서야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동해 심층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순환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남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해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층 해수가 생성되며 대양과 분리된 독특한 심층 순환 구조를 가진다. 

동해의 수백 m 수심 아래에는 수온이 낮고(<1℃) 염분이 거의 일정(34.0-34.1)한 해수가 분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해수를 일본해고유수(동해고유수)로 명명된 단일 해수로 여겨 왔다. 그러나 

1990 년대 이후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지며, 동해 심층을 채우고 있는 해수가 적어도 3 개의 서로 

다른 물리적 특성을 가진 해수(중앙수, 심층수, 저층수)로 구성됨이 밝혀졌다. 이들 3 개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해수 사이의 경계 수심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겪어왔다. 동해 북부 해역의 대마난류 재순환, 해양-대기 열과 담수의 교환량, 해빙 형성에 

영향을 받는 대류(심층사면대류 및 심층외양대류) 과정에 따라 심층 해수 생성에 뚜렷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생성된 심층 해수는 수심이 얕은 곳을 오른쪽에 두고 일본 분지에서부터 

https://doi.org/10.1021/acs.est.3c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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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시계 방향으로 울릉 분지, 야마토 분지를 차례로 거쳐 다시 일본 분지로 수송되며, 이 수평적인 

심층 순환도 변화를 겪어 왔다. 수평적인 심층 순환은 동시에 남북 및 연직 방향의 순환(자오면 

순환) 경로와 강도의 변화를 동반한다. 동해는 수천 년 규모의 순환 주기를 가지는 대양에 비해 

훨씬 짧은 수백 년 혹은 그 이내의 순환 시간 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동해 심층 해수의 물리적 특성과 

자오면 순환의 급격한 변화를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 심층 및 자오면 순환 

사이의 연계성, 대양과 동해의 유출입 해수 수송을 포함하는 동해 상층 순환과 심층 순환 사이의 

연계성은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았다. 동해 심층 해수 수송의 경로와 강도를 지배하는 다양한 

과정들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요구된다.  

 

Kim, B. and Zhang, Y.G. (2023) Methane Index: Towards a quantitative archaeal lipid biomarker proxy 
for reconstructing marine sedimentary methane fluxes.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https://doi.org/10.1016/j.gca.2023.06.008 
  
Abstract 
In marine sediments, anaerobic methane oxidation (AOM) carried out by consortia of methanotrophic 
archaea (ANME groups) and sulfate reducing bacteria (SRB) represents a major sink for methane (40–
290 Tg of C yr−1). The variability of seafloor methane seepage and AOM is crucial to 
sedimentary biogeochemistry and global carbon/sulfur cycling, yet poorly constrained for Earth’s 
history. Based on the rationale that a major group of ANME preferentially synthesizes certain tetraether 
lipids, Methane Index (MI) measured from sedimentary archaeal lipid biomarkers called GDGTs (glycerol 
dialkyl glycerol tetraethers) has been widely used as a qualitative indicator for methane-impact on 
sediments. However, it was unclear whether small amounts of diagenetic methane in porewater could 
cause high MI values or that high methane flux associated with, for example cold seeps, is required. 
Since not all ANME groups synthesize GDGTs, another contested issue is whether this index is broadly 
representative of AOM. Here, we use modern porewater and sedimentary lipid profiles from the world’s 
ocean to further explore MI’s potential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new data show that MI is 
quantitatively linked to sedimentary methane diffusive flux and the depth of sulfate-methane transition 
zone (SMTZ) which is the diagenetic front where AOM activity is mostly concentrated. In particular, high 
MI values (>0.3–0.5)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high methane fluxes (>∼0.1 mmol m−2 d−1) and shallow 
SMTZ depths (<1–3 m) commonly linked to gas hydrate dissociations. Sensitivity analyses suggest that 
when the variability of several key parameters (e.g., seawater sulfate concentration, geothermal 
gradient, and sediment porosity) is small, modern MI – methane flux and MI – SMTZ depth relationships 
can be applied to reconstruct methane history and diagenetic zonation of the geological past. Although 
only Group I of ANME archaea synthesizes GDGTs, the co-occurrence of AOM biomarkers (e.g., 
crocetane, PMI, and hydroxyarchaeol) that are attributed to ANME-2 or ANME-3 and high MI values 
suggest that MI is broadly representative of AOM. Lastly, we applied MI to probe the methane venting 
history by using new data from a Cascadia Margin site (Hydrate Ridge, IODP U1328) since the 
penultimate interglacial, and reinterpreted recently reported MI data from three Southern Ocean sites 
(ODP 1168, 1170, and IODP U1356) during the late Oligocene – early Miocene. Overall, these 
applications demonstrate that MI can serve as a sensitive and quantitative proxy to help broadly 
establish Cenozoic and Mesozoic history of marine methane biogeochemical cycling. 
 

https://doi.org/10.1016/j.gca.2023.06.008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marine-sediment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sulfate-reducing-bacterium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biogeochemistry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porewater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cold-seep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gas-hydrate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geothermal-gradient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geothermal-gradient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southern-ocean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oligocene
https://www.sciencedirect.com/topics/earth-and-planetary-sciences/mio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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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태(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아문젠해 서남극 빙붕 용융과 영향에 대한 고찰: 연구동향 및 과학적 질문"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45(3), pp. 155-172, http://dx.doi.org/10.4217/OPR.2023010 
 
요약: 남극 빙붕의 붕괴는 빙붕이 가진 지지 효과 감소와 빙상 위 얼음 속도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지구 해수면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남극 심층수 

유입의 영향으로 거대한 서남극 빙상을 지지하고 있는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용융 및 두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 전지구 해수면 상승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빙붕 상호작용에 의한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의 용융 기작 및 용융 

변동을 야기하는 원인 기작을 연구하고, 빙붕의 용융율을 예측하여 미래 빙붕의 안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 근처 및 하부에서 발생하는 해양-빙붕 

상호작용과 빙붕 간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네이처’와 같은 높은 영향력 지수를 가진 학술지에 다수 

출판되었다. 그러나,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 부근에서는 극한의 기상 환경 및 해빙 환경으로 인해 

현장 관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학적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남극 아문젠해의 특징을 소개하고 그동안 

밝혀진 서남극 아문젠해 빙붕의 용융 특징과 변동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향후 서남극 아문젠해 연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중요한 과학적 질문과 미래 연구 

방향성에 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